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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

를 요구한다.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2.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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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뤄져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됨. 그렇기에

두 달간 2700여만 원의 급여도 그대로 받는 것임.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하며,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

해서 쏟아내고 있음.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2.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법에서 지명한

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최

종 결정함. 그런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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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인 인사를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음. 또한, ‘여성 혐오발언’과 같은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

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해당 위원은 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끝에 위원에서 결국 사퇴했음.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

로 임명되기까지 철저한 검증과 심사 등 인사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사시스템과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